
일본 면방적의 차별화 전략 (II) 

 

구라보도 1990년대 초에 차별화된 면화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의 남동부에 있는 멕시코와의 국경부근 코타스군(郡) 산시몬 마을에

서 재배되는 “산시몬 코티스 면” 으로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직영 농장에서는 「초면(超綿)」이라는 브랜드의 면으로 섬유장은 1¾인치, 

섬도 2.8∼3.5 마이크로네어, 강도 120∼135인 좋은 면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농장의 이름이나 위치 등은 일체 비밀로 하고 발표하지 않고 있어 원면

의 차별화를 얼마나 중요시하는 지를 짐작케 한다.  

● 복합차별화-다른 섬유와의 복합화로 새로운 기능성 추가 

면방적에서는 면을 다른 천연섬유나 여러 합섬과 짝을 지움으로써 면에 

없는 기능성을 첨가하는 수법으로 각종 차별화된 실을 개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러 방법으로 각기 다른 섬유의 실을 적절히 섞어 짝지운 교직(交

織) 또는 교편(交編)으로 많은 차별화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구라보가 자랑하는 면중공사(綿中空 ) 「스핀에어(spin-air)」는 구라레에서 

개발한 용제습식(溶劑濕式) 겔(gel)을 방사하여 뽑은 「구라론 K-II」 수용성 

타입 필라멘트를 심(芯)으로 하고 각종 다른 섬유소재로 이 심을 둘러싸는 

시이드를 구성하는 독자적인 「포커스(focus) 방식」으로 코어·얀을 만든 다

음 심을 녹여서 제조된다. 중공사는 ①가벼우면서 벌키성이 좋고 ②부드럽고 

③흡수속건성이 있고 ④보온성, 따스한 촉감 등의 특징이 있다. 현재 타월, 

양말, 니트용으로 월 500곤이 공급되고 있으며 일본내에서는 데님으로도 생

산되며, 「텐셀」이나 큐프라 등의 화섬소재와 복합화하는 등 여러 가지 색

다른 소재와 짝지어 사용되고 있다.  

닛도보(日東紡)는 도레·듀뽕(東レ·DuPont)의 스판덱스(spandex) 「라이크



라(Lycra)」와 「코어·스펀·얀(core spun yarn：CSY)을 짝지워 여러 가지로 

색다른 차별화 소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내년 춘하절 상품으로 “미쓰비시

(三菱)레이온” 디아세테이트 「린다」와 섞어서 니트로 교편(交編)함으로써, 

우아한 광택감, 색조, 부드러운 태뿐만 아니라 환경에 친화적(親和的)인 화섬

소재로 시장에 내놓고 있다. 오스트리아·렌찡사의 HWM(High Wet Modulus) 

레이온인 「마이크로 모달(micro-modal)」이나 일본의 “아사히가세 (旭化成)”

의 큐프라 섬유 「벰베르크(bemberg)」와의 교편 등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경사에 60수, 80수, 100수 쌍사를 사용하고, 위사에 강연(强

撚)CSY를 써서 천의 표면이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고 드레이프(drape)성

이 좋은 소재를 만들기도 하고, 경사의 일부에 래미를 섞어 짠 블라우스지나, 

선염사를 사용한 30수의 투웨이(two way) 직물 등 다양한 차별화 소재의 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후지보는 동남아에서 생산을 개시한 흡수속건소재 「드라이·릴리스(dry·

release)」도 합섬과의 차별화 소재이나, 이 「드라이·릴리스」는 미국의 옵

티마사(社)가 개발하였으며, 폴리에스테르 85%, 면 15%의 원사에 후가공으로 

면터치의 착용감을 주면서도 흡수속건성, 필링성, 형태안정성이 우수하여 스

포츠·어패럴로 채용되고 있다. 

천연섬유와의 복합에서는 「대마섬유(헴프：hemp)」, 「케나프(kenaf)」, 빵

야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케이팍(kapok)」, 등심초(燈心草：골풀)의 섬유들

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 천연섬유와의 짝짓기는 환경에도 유익한 소재가 되

어, 방적하기 어려운 섬유로 알려져 있는 이들 섬유를 살려 차별화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일본만의 자랑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 가공차별화-후가공에 의한 차별화 경쟁 치열해 

면방적의 주원료가 면섬유이므로 하이브리드(hybrid)와 같이 면의 품종을 



개량한다손 치더라도 섬유장을 길게 하거나, 섬유의 굵기를 가늘게 하고 강

도를 높인다거나, 병충해에 대한 내성(耐性)을 강하게 한다던가와 같은 것들

인데, 이와 같은 개량도 다년간의 연구와 많은 손을 필요로 하고 있어, 화합

섬에서 새로운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섬유분자구조의 변형과 같은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므로, 면제품의 차별화는 어쩔 수 없이 후가공(後加工)

에 기울게 됨으로, 후가공에 의한 차별화는 일본의 면방적이 가장 뛰어난 기

술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에는 충분하지만, 일본내에서 서로 비슷한 기술수준의 동업 타사와의 차별화

는 비록 새로운 가공법의 개발로 차별화 제품이 발표되면 곧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기술이나, 기능의 제품이 발표됨으로 신상품의 독자성이 희석되고 마

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1999년 춘하절의 섬유시장에서 시장의 관심을 사

로잡던 고령취(高齡臭)의 소취가공은 이와 같은 사례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경쟁력이 뚜렷하여 안정된 수요량

을 확보하고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참다운 차별화 소재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후가공에 의한 차별화 소재는 많지 않다. 

닛신보는 독자성이 있는 후가공 소재로서 양적으로도 대형 소재인 액체암

모니아 가공 「수퍼 소프트(super soft：SS)」는 안정된 가공량을 확보하고 있

다. 원래 이 가공시설은 미국의 특허로 되어 있으며, 지금은 자체 기술도 많

이 개발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액체암모니아 가공은 면을 비롯한 모든 셀룰로오스 섬유에 부드러운 직물 

태와 우수한 이지케어(easy care)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획기적인 가공으로서, 

초저온의 액체암모니아를 셀룰로오스 섬유분자속에 침투시킨 다음 액체암모

니아를 기화(氣化)시켜, 섬유구조를 분자속의 심으로부터 팽윤(澎潤)시킴으로

서 섬유가 품고 있던 스트레스상태에서 완전히 풀어줘 가장 릴랙스(relax 이



완)된 모양으로 재배열 해주면 물빨래를 하여도 다림질 안하고 바로 입을 수 

있는 W&W(wash & wear)성,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구김살이 안 생기는 방추

성(防鄒性), 빨래를 하여도 옷의 치수 즉 크기가 별로 줄거나 늘어나지 않고 

하는 치수안정성(寸法安定性)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원래의 강도도 유지되고 

스트레치성도 좋아진다.  

품질이 뛰어난 좋은 면의 야들거리는 태가 더욱 세련되어 세탁을 여러번 

하여도 품위가 변하지 않는 「수퍼소프트」의 성능은 닛신보가 면에만 온 

정성을 기울여 온 결과이며, 특징이 있는 일본의 국산품으로서 확고한 자리

를 차지하고 있다. 닛신보는 「수퍼소프트」가공에 포스트큐어(post·cure)로 

형태안정성도 확실히 갖추게 되는 「SSP」도 합하여 집계한 액체아모니아가

공 수량은 2000년도에 월 280㎡(직물 및 편성물)로서 1994년에 비해 2.3배의 

규모이나 앞으로 월 300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라보의 「코스모 샤워」는 동업 타사와의 후가공 차별화 소재로서 앞으

로 기대할 만하다. 일본 원자력연구소 「다까사끼(高崎)」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초 기술을 응용하여, 환경정화기술 연구소와 공동개발한 「코스모 샤워」 

소재는 방사선 그라프트(graft)중합으로 소취성과 세탁내구성이 우수한 소취

가공이며, 바인더(binder)에 의한 후가공이나 가공제를 섬유원액에 이겨 넣는 

방식이 아니므로 세탁내구성이 매우 좋고 즉효성(卽效性)도 있다고 한다.  

이 기술은 면의 표면에 방사선을 쪼여 섬유구성분자의 일부를 절단하여 

폭 넓은 소취기능이 있는 모노머(monomer)를 화학결합시킨 것으로, 섬유소재

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취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 

소취성능은 암모니아가스의 경우 활성탄소섬유의 10배되는 소취기능이 있

으며, 가정세탁 100회, 공업세탁 50회 후에도 성능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한

다. 구라보는 장차 새로운 섬유소비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자 



간호시장의 수요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끼보는 천연성분에 의한 후가공에 정성을 쏟고 있다. 진흙속에 들

어있는 천연미네럴을 섬유에 고착시켜 「하우스·더스트·배리어(house·dust

·barrier)」 와 보습효과가 있는 「멜마」 , 알로에 성분에 의해 항균성, 보

습성이 좋은 「알로에 쥬」, 올리브·오일(olive oil)을 사용하여 피부에 부드

러운 유연가공 「에라이온」, 「에라이온AF」, 그리고 금년도부터 엽차에 들

어있는 「카테킨」을 사용한 항균·소취가공 「차바푸레쉬」도 상품화하였

다. 뿐만아니라 시끼보는 「건강쾌복(健康快服)」을 컨셉트로 한 건강·쾌적

·청결·안전을 키·워드로 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천연성분 가공소재

도 그러한 작업의 일부이다.  

면이라는 천연소재에 천연성분을 후가공한 기능소재는 면방적만이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수법으로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합섬업계와의 차별화

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